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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성 없는 전쟁

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돌입을 알리는 신호들이 도처에서 

나타나고 있다. 

1760년에서 1840년까지 철도·증기기관의 발명 이후 기

계에 의한 생산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 한다면, 제2차 산업

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개되었던 전기와 

생산 조립라인 등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가리킨다. 이어서 

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(1960년대), PC(1970~1980년

대), 인터넷(1990년대)의 발달을 통한 정보 기술 시대가 제

3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정의된다.

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은‘초

연결성’,‘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, 사물인터넷

(IoT), 클라우드, 등 정보통신기술(ICT)을 통해 인간과 인간, 

사물과 사물, 인간과 사물의 상호 연결과 빅데이터와 인공

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

로 예측된다. 이 모든 변화를 구현해내기 위해 지금까지 사

용하던 4G에서 더 나아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

결정적이다.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

5G 네트워크 구축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의 싸움

이 치열하다.

전자제품과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국의 화웨이(华为, 화

위)기술유한공사는 전 세계 35개 업체에 통신장비를 납품

하고 있으며 낮은 가격을 무기로 기존 업체들을 추월하기 

시작했다. 이 때문에 결국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 노텔이 파

산했으며, 2016년 1/4분기 기준 스마트폰 점유율 전 세계 

3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. 2017년부터 유

럽시장에서 인기가 치솟기 시작해 2018년 7월, 처음으로 

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

사로 부상했다. 

화웨이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던 지난해 5월, 미 상무

부는 미국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에

게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.‘화웨이가 미국인들의 개인 

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빼돌린다’는 것이 이유였다. 그러

자 화웨이는 자회사인‘하이실리콘’에서 독자 설계한 후 

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을 시작했다.

 

화웨이의 이러한 대응에 미 정부는 올 5월부터 화웨이가 

설계한 반도체라 해도 다른 나라 업체에서 생산해서 공급

할 때는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. 하지만 화

웨이는 바로 대만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미디어텍이 설계하

고 TSMC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택했다. 

화웨이가 계속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자 미 상무부는 지

난 8월 18일,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로 개발 또는 생산한 

외국산 칩(반도체)을‘화웨이가 사는 것 마저 제한하도록 

규정을 개정했다. 화웨이가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기

술이나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게 공급

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. 

화웨이에 가한 미국의 이러한 제재는 반도체 원천기술, 

반도체 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미국산이라 가

능했다. 미국 정부는 이런‘기득권’을 철저히 활용했다. 

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 경쟁에

서 화웨이가 삼성이나 애플은커녕 중국 업체인 오포나 비

보 등보다도 앞설 수 없다. 여기에 5G 통신망, 서버 등에 들

어가는 프로세서 역시 공급망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. 현재 

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 떨어지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. 

이번 제재는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화웨이에

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. 

 

화웨이 제재가 중국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. 

당장 미국 반도체 업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. 왜냐하면 

엔비디아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퀄컴, 인텔, 브로드컴 등 5

개 미국 반도체 기업 매출의 25%~50%는 중국에 의존하

고 있기 때문이다. 

한국도 걱정이다.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

주력인 메모리(낸드플래시와 D램)분야의 주요 고객이기 

때문이다. 그동안의‘화웨이 제재’는 비메모리(시스템) 위

주로 진행됐다. 하지만 이번 제재 대상엔 메모리 반도체도 

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.

미국은 자국 기업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웨이 죽이

기에 나섰다.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삼성과 SK 측에 화웨이

와 손을 떼라고 요구할 수 있다. 반대로 중국이 한국에게 

‘화웨이 살리기’에 동참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. 단

순히 한 기업의 사활이 달린 선택이라고만 여길 수 없는, 국

가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칠만한 중차대한 선택임에 틀림없

다. 선택의 순간은 멀지 않았다. 

지난 8월 21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

방한을 예사롭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이유

가 바로 여기 있다. 이미 시진핑 방한을 조건으로 한국 정부

에 화웨이 살리기 동참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. 

물리적 공간,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

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여는 4차 산업혁명이 5G 시

대의 선두를 점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전쟁으

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.

● 타운뉴스 칼럼

타운뉴스 칼럼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1

커뮤니티 소식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3,15

IT·과학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4

전문인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6,25,36

법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9

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1

나는야 1.5세 아줌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3

숨은그림 찾기,답/낱말 퀴즈,답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4,45

지금 서울에서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7

업소탐방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29

함께 생각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1

깔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4

부동산/경제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5

한인업소 안내지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0,42,52,54,56

요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1

그림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3

연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5,47

중고차, 안내광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8,49

Domestic/ 주간운세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0

여성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3,55

제 1331호 목차

타운뉴스

TownNews QR Code


